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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the existing power demand prediction method 

including power demand according to fine dust is included in the existing power consumption by using 

an air purifier to improve the air quality due to fine dust. Method: The method of the study was 

compared and analyzed using data on the concentration of fine dust in Seoul for three years, household 

power consumption, and climate observation, and the effect of fine dust on power consumption in Seoul 

was identified in April and October. Result: The power consumption of home air purifiers in Seoul due 

to fine dust differences between April and October was calculated to be 2,141 MWh, accounting for 

3.4% of the total difference in the use of home appliances in April and October. Conclusion: The effect 

of fine dust on household power consumption was verified, and power demand prediction is essential 

for economic system operation and stable power supply, so power consumption due to fine dust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as focusing on power consumption of existing air conditioners and he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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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기의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자 공기청정기를 사용함으

로써, 발생하는 가정용 전력소비량을 확인해 기존의 전력 수요예측 방식에 미세먼지에 따른 전력수요

를 포함하여 예측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의 방법은 서울지역의 3년간 미세먼지의 농

도, 가정용 전력소비량, 기후관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고, 4월과 10월을 대상으로 미세먼

지가 서울지역 전력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의 결과는 4월과 10월의 미세

먼지 차이에 의한 서울지역 가정용 공기청정기 전력소비량이 2,141MWh로 산정되어, 4월과 10월의 가

전기기 사용의 전체 차이의 3.4%에 해당한다. 결론: 미세먼지가 가정용 전력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였으며, 전력 수요예측은 경제적인 계통 운영과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필수적이므로, 기존의 냉·난

방기의 전력 소비에 중점을 두어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한 전력 소비도 고려해야 한다.

핵심용어: 미세먼지, 가정용 전력소비량, 기후 데이터, 공기청정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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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최근 국·내외 여러 요인으로 발생된 미세먼지로 국민의 실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Kim et al., 

2016).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전후로 미

세먼지가 크게 이슈화되어 2015년에는 대기환경기준 항목으로 PM2.5 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포함하여 공식적으로 측정 및 

발표하였다. 2016년부터 미세먼지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관련 대책과 법을 제정하였고(Kwon, 2019), 2019년 3월

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할 때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었다(Cho et al., 2021). 미세먼지는 매년 늦가

을부터 이듬해 늦봄까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 사회적 이슈

인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으로 학자들은 미세먼지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외식소비행태 변화를 파악해보았고(Kim et al., 

2020),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로 온라인 식품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Cho, 2019). 또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9)에서는 ‘미세먼지가 바꾼 소비행태 변화’를 연구한 결과 미세먼지에 따른 업종별 소비행태는 미세먼지 관련 뉴스가 

증가하였을 때, 대형마트, 음식점 등 외출이 필요한 분야의 소비는 감소하였으나, 인터넷 쇼핑, 세탁 및 이비인후과 등의 매출

은 증가함을 밝혀내었다. 특히, 미세먼지의 증가로 가정에서는 공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공기청정기 등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가정용 소비전력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지금까지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현재 전력거래소에서는 전

력소비량과 관련하여 여름, 겨울철의 냉·난방수요에 치중되어 전력 수요예측을 하고 있어 미세먼지에 따른 전력수요량은 고

려하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1/5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3년간(2018~2020년) 전력소비량, 미세먼지 농도, 평

균기온 및 평균강수량을 분석하여 2018년을 선정하였고, 미세먼지의 영향이 많이 받는 봄철(4월)과 이와 유사한 기온 및 강

수량을 갖는 가을철(10월)의 조건이 적합하였다. 2021년과 2022년은 4가지(전력소비량, 미세먼지 농도, 평균기온 및 평균

강수량)의 통계자료가 일부 공개되지 않아 비교분석할 수 없었으며, 2020년과 2019년은 해당 월의 조건이 맞지 않아 제외하

였다. 따라서 2018년 4월과 10월을 대상으로 하여 미세먼지에 따른 가정용 전력소비량을 비교분석을 해보고, 이에 따른 미

세먼지가 서울지역 전력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전력거래소의 기존 전력 수요예측 방식에 미세먼지에 따른 전력

수요를 포함하여 예측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세먼지와 가정용 전력사용 현황에 대한 고찰

미세먼지의 정의 및 관련 법, 정책

미세먼지의 정의 및 특징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유해물질로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이하의 입자상 물

질을 말하며(Ministry of Environment, 2016), 직경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구분되는데 미세먼지는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로 PM10이라 일컫고, 초미세먼지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로 PM2.5라 한다. 미세먼지의 구

성 성분은 질산염과 황산염 등이 58.3%, 탄소류와 검댕 16.8%, 광물 6.3%, 기타 18.6%로 이루어져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6).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에 따른 소비형태를 통해 가정용 전력소비량을 파악하고자 하므로, PM10과 

PM2.5의 미세먼지 농도를 광의적인 의미로 미세먼지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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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법, 정책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미세먼지를 저감․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아시아 주요 3개국(한국, 중국, 

일본)의 미세먼지 관련 법, 정책은 Table 1로 정리하였다(Jang, 2018; Kim, 2018; Lee, 2020.12; Lee, 2017).

Table 1. Domestic and foreign fine dust laws and policies

국가 한국 중국 일본

관리 기관 환경부 생태환경부 환경성

PM2.5

환경 기준

· 연 평균치 : 15μg/m³

· 일 평균치 : 35μg/m³

· 연 평균치 : 35μg/m³

· 일 평균치 : 75μg/m³

· 연 평균치 : 15μg/m³

· 일 평균치 : 35μg/m³

관련 법

·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환경보호법

· 대기오염방지법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보호 장비 제조업 발전 가속화 

추진을 위한 지도의견

· 환경 공기질량 평가 기술규범

· 공해대책기본법

· 대기오염방지법

· 특정특수 자동차배출가스 규제법

·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정책

· 미세먼지 종합대책 (2013.12)

·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2016.3)

·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 (2017.5)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2017.9)

·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2018.11)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19.12)

·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 (2013.9)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출 및 배출권 

거래제 시행 (2015. 6)

· 13.5 기후변화대응 과학기술 혁신 

전문 규획 (2016. 4)

· 람천보위전 3개년 행동계획 (2018. 6)

· 푸른하늘 보위전 완승 3년 행동계획 

(2018.7)

· 디젤차 NO작전 (1999)

· 미세먼지 종합대책 (2013.12)

· 환경백서 (2020)

·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2021.8)

국내 미세먼지 관련 현행 법 중 「환경정책기본법」은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로서 미세먼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저감 및 관

리를 위한 방안을 다루고 있으나, 미세먼지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보다는 환경오염이라는 넓은 관점에서 제정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 특

별법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미세먼지만을 전문적으

로 다루는 단독 입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실정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 촐진 및 개발에 대한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국내 미세먼지 관련 정책 중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이동오염원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으로 친환경자동차 확대방

안 등을 마련하였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여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의 부문별로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하였다. 환경부(2022.4.5)의 보도자료

에 따르면, 제 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12.1.~2022.3.31.)동안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3로, 제 1차 계절관

리제 (2019.12.1.~2020.3.31.) 평균농도(24.5)에 비해 5% 정도 개선되었다. 3개국은 미세먼지 정책에 있어, 미세먼

지 한중일 국제협력대책을 통한 상호협력으로 공동연구 및 환경장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각국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긴밀한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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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 크기에 불과하여,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 안으로 스며들어 폐까지 

침투한 미세먼지는 천식과 폐 질환의 원인이 되며, 면역세포의 작용으로 폐, 심혈관, 기도, 뇌 등의 기관에서 부작용인 염증반

응이 일어난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6). 초미세먼지의 경우, 미세먼지보다 더 넓은 표면적을 가져 보다 많은 유해 물

질들이 흡착될 수 있고, 크기가 작아 혈관으로 침투해 다른 인체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어 미세먼지보다 건강에 해로운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체내에 침투되면 부위별로 눈에는 각막염,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유발하며, 코에는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

에는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을 유발하고 폐에는 폐포 손상을 유발한다(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1). 국민은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여 건강을 지키고자 개인들은 마스크 착용

과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미세먼지를 감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기청정기 설치 배경 및 현황

미세먼지는 국내 요인으로 경유 차량에서 발생되거나 공장에서 사용하는 석탄의 연소로 발생되는 것과 국외 요인으로 중

국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편서풍에 따라 국내에 유입되는 것으로 매년 11월부터 4월까지 많이 발생되어 국민의 건강을 심

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를 제거하여 공기를 정화시켜 주는 공기청정기의 구입이 가정, 학교, 공공기관, 회

사 등에서 매년 증가되고 있다.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규모는 업계에 따르면, 2011년도에 40만대, 2016년도에 100만대, 2018

년도에 250만대, 2020년도에 350만대가 팔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Park, 2022.3.29.). 시장조사

업체인 Research and 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공기청정기 규모는 2021년 594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876억 달러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했다(Kim, 2022.3.30.). 또한 2019년 주택용 가전기기 보급현황(Korea Power Exchange, 2020)에서는 공기

청정기의 증가가 2013년 대비 285.71% 증가율로 다른 제품보다 훨씬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는 과거와 달리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서 자신의 공간을 쾌적하게 보내기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에어가전 수요가 성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서울지역의 계절별 기후 특성

기상청 날씨누리의 ‘한국의 지역별 기상특성’ 중 1991~2020년까지의 30년간 기후자료 평균(평년값)에 따르면, 서울지역

의 연평균 기온은 12.8℃(가장 추운 달 : 1월 (-1.9℃), 가장 무더운 달 : 8월 (26.1℃))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1417.9mm(가장 

적은 달 : 1월 (16.8mm), 가장 많은 달 : 7월 (414.4mm))이며, 연평균 풍속은 2.3m/s(가장 느린 달 : 9월 (1.9m/s), 가장 빠른 

달 : 3월&4월 (2.7m/s))이다.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을 활용하여, 2018~2020년 서울지역 사계절에 따른 바람장미를 보면 Fig. 1과 같으며, 주 풍향

이 크게 계절별로 다양한 기후 특성을 가짐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기후조건에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서울지역은 기본적으

로 PM10 미세먼지의 자체 발생량도 많지만, 계절별로 한반도에 불어오는 주풍의 영향으로 인해 겨울철(북서풍)과 봄철(서

풍)에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지역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풍향과 풍속

을 연구(Han, 2020)에서는 봄철에 서풍, 서북서풍, 서남서풍, 남서풍 등 서풍 계열의 영향을 주로 받았으며, 여름철에는 동북

동풍, 남서풍 등 서풍 계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가을철에는 동북동풍, 북동풍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겨울철

은 서북서풍과 서풍이 지배적이며 주풍은 북서풍임이라고 하였다. 특히, 풍향을 고려한 계절성 원인을 중심으로 한국의 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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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먼지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Park et al., 2017)를 통해 중국 산동성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와 서풍계열 풍향 비율은 한

국의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입증하였다.

계절
년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2018년

2019년

2020년

주풍향 서풍 남풍 북동풍 북서풍

Fig. 1. The Wind direction of the four seasons in Seoul from 2018 to 2020

(출처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2018~2020년 바람장미 계절별 참고)

2015년 1월~2020년 3월까지의 서울 도시대기측정망에서 PM2.5 미세먼지의 월별·시간별 평균을 분석한 결과(Lee et al., 

2020), 최근 5년간 겨울철에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2017년 3월과 2019년 3월에는 심각한 PM2.5 미세먼지 고농도 현

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기상현상 및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며, 기상

현상 중 바람은 장거리 수송 및 미세먼지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정용 가전기기 전력소비 현황

2020년 전력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시도별 연간 전력사용량은 서울이 337.88kWh로 전국에서 전력사용량이 가장 높으

며, 대구(326.7kWh), 부산(322.12kWh)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력거래소가 전국 9,800가구 대상으로 주요 가전기기를 선별하여 조사한 대당 연간 전력소비량(Table 2)을 보면, 전국을 

기준으로 에어컨(689,742Wh), 의류건조기(504,661Wh), 전기히터/난로/라디에이터(442,694Wh) 등의 순으로 연간 전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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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이 많았다. 냉·난방기 및 TV가 높은 전력소비량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공기청정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세먼지는 

11~4월에 발생량이 많아지는 시기이며, 특히 1~2월은 난방기로 인한 전력소비량이 피크에 달하는 시기이므로, 전력 수요예

측을 할 때 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Table 2. Annual power consumption per unit by major appliance

가전기기
평균 소비전력

(Wh)

전국

(Wh)

특별시/광역시

(Wh)

중소도시

(Wh)

군(읍면)

(Wh)

에어컨 1598.0 689,742 776,973 618,608 524,228 

의류건조기 1,348.6 504,661 391,473 619,743 344,097 

전기히터/난로/라디에이터 1,029.4 442,694 357,158 617,462 250,696 

TV 151.5 312,282 299,392 326,001 313,844 

세탁기 904.3 281,454 257,946 321,429 213,035 

공기청정기 49.1 176,219 195,040 152,987 178,193

전기장판/전기담요 170.8 167,212 165,187 168,455 173,739 

에어프라이어 1,541.0 160,585 166,299 156,471 136,069 

전자레인지 2,690.8 97,892 106,114 90,952 84,388 

선풍기 43.7 34,470 35,237 34,306 30,662 

휴대폰 16.5 28,475 31,319 26,082 21,798 

(출처 : 전력거래소, 2019년 주택용 가전기기 보급현황 조사, 주요 가전기기의 연간 전력소비량, 2020 참고)

또한, 전력거래소의 가전기기별 소비전력 통계자료에 따르면, 냉·난방기는 평균 소비전력 자체가 높은 편이나, 공기청정

기는 평균 소비전력이 49.1Wh로 다른 가전기기에 비해 비교적 낮음에도 연중 고르게 사용되어 연간 전력소비량이 전국을 

기준으로 176,219Wh에 달한다.

전력거래소의 계절적 사용 가전기기의 통계자료에 따라 공기청정기의 월별 사용일수 및 전력소비량(Table 3)을 보면, 공

기청정기의 월별 사용일수는 13.1일~21.4일로 다른 가전기기에 비해 비교적 연중 고르게 사용되지만,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

한 봄철에는 월별 19.1일~21.4일까지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기청정기의 월별 전력사용량은 

9,713Wh~13,131Wh로 타 가전기기에 비해 전력사용량면에서 차이가 적었으나, 특히 봄철인 3월~5월에 비교적 높았다.

Table 3. Monthly use days and power consumption of air purifiers

공기청정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용일수(일) 15.2 15.8 21.4 21.0 19.1 15.0 14.0 13.1 13.9 15.4 17.1 15.5

전력소비량(Wh) 10,394 10,773 13,131 12,898 12,152 10,433 10,015 9,713 10,233 10,778 11,591 10,418

(출처 : 전력거래소, 2019년 주택용 가전기기 보급현황 조사, 계절적 사용 가전기기의 월별 사용일수, 전력소비량, 20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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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서울지역 가정용 전력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봄철(4월)과 가을철(10월) 비교 분석 결과

2018년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 가정용 전력소비량, 평균기온, 평균 강수량 비교 분석 결과

국가통계포털자료인 2018년 서울지역의 미세먼지 농도(PM10, PM2.5), 가정용 전력소비량(3,839,766가구 대상), 평균 

기온, 평균 강수량(Fig. 2)을 분석해 보면, PM2.5와 PM10의 미세먼지 농도는 그래프에서 동절기 및 봄철에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가정용 전력소비량의 그래프에서는 냉방기를 사용하는 하절기인 8월에 1,771,830MWh로 가장 높았다. 평균

기온 그래프에서는 8월이 28.8도로 가장 높았으며, 1월은 -4도로 가장 낮았고, 4월과 10월은 각각 13도와 13.1도로 유사한 

평균기온을 보였다. 평균강수량 그래프에서는 5월과 10월에 각각 222mm와 202.6mm로 높았으며, 4월과 10월은 각각 

130.3mm, 120.5mm로 다른 월보다 유사함을 보였다.

따라서 201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의 연도별 매월 자료를 확인하였고, 그 중 2018년의 월별 가정용 전력소비량을 월별 

미세먼지 대기 농도와 평균기온 및 강수량을 Fig. 2과 같이 비교해 본 결과 선행연구(Han, 2020)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대기 

미세먼지 농도가 나타남을 알 수 있어, 연구의 대표값으로 2018년도를 선정함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4월과 10

월이 강수량과 기온이 가장 유사한 조건에 부합하였고,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청정기 전력소비량을 산정하는데 가장 적정하

<Fine dust concentration (μg/m³ )> <Domestic Power Consumption (MWh)>

<Average temperature (℃)> <Average precipitation (mm)>

Fig. 2. Comparative analysis of fine dust concentration, power consumption,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in 2018

(출처 : 미세먼지 농도-대기오염도현황/가정용 전력소비량-한국전력통계/평균기온 및 평균강수량-기상관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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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비교대상이 기온의 차이가 클 경우, 전력소비량 측면에서 가정 내의 냉·난방 운전에 영향을 받게 되며, 강수량은 미세

먼지 발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2018년 4월과 10월 비교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서울지역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청정기 월별 전력소비량은 ‘공기청정기 사용대수 (대)×월별 사용일수 (일)×1

일 사용시간 (시간)×소비전력(W)’을 공식으로 산정하였다. 여기서 ‘서울지역의 가정용 공기청정기 사용대수’ 산정은 다음 

두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서울지역의 총 가구 수는 3,839,766가구이다. 

가구에너지상설표본조사의 HEPS2018 결과표(Choi, 2018)의 전국 가전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 중 공기청정기 항목에 따르

면, 공기청정기의 가구당 보유대수는 0.17대로, 서울지역의 공기청정기 사용대수는 약 652,760대(3,839,766가구×0.17대)

로 산정된다. 또한, ‘가정용 공기청정기 월별 사용일수’는 전력거래소의 계절적 사용 가전기기의 월별 사용일수 통계자료를 

통해 4월은 21.0일, 10월은 15.4일을 적용하였으며, ‘1일 사용시간’은 전력거래소의 계절적 사용 가전기기의 사용시간 통계

자료를 통해 715.8분(11.93시간)을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용 공기청정기 평균 소비전력’은 전력거래소의 계절적 사

용 가전기기의 사용전력량 통계자료를 통해 49.1W를 적용하였다.

가정용 전체 전력소비량은 서울시 전력 사용량 (용도별) 통계자료를 참고하였고, 공식에 따라 4월과 10월의 각각 미세먼

지로 인한 공기청정기 전력소비량을 계산한 뒤, 그 차이를 구하면, 다음 Table 4과 같이 서울지역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청정

기 전력소비량을 도출할 수 있다.

Table 4. Comparative analysis of power consumption calculation in april and october by fine dust concentration

구분 

미세먼지 농도
서울지역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청정기 전력소비량 산정 (2018년)

(사용대수 (대) × 월별 사용일수 (일) × 1일 사용시간 (시간) × 소비전력 (Wh))

산정량

(MWh)

가정용 전체 

전력소비량

(MWh)

PM10

(ppm)

PM2.5

(ppm)

4월 52 26 652,670 × 21 × 11.93 × 49.1 8,029 1,040,527

10월 28 15 652,670 × 15.4 × 11.93 × 49.1 5,888 978,307

차이 24 11 - 2,141 62,220

결과적으로 4월과 10월의 미세먼지 농도 차이에 의한 공기청정기 가동된 전력소비량은 2,141MWh로 산정할 수 있다. 이

는 4월과 10월의 가전기기 사용의 전체차이 62,220MWh(1,040,527MWh-978,307MWh)의 3.4%에 해당한다.

결 론

본 연구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기후, 미세먼지 농도, 가정용 전력소비량 데이터를 최근 3년간 분석하

고, 그 중 2018년의 4월과 10월의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각각 가정용 전력소비량 비교분석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가정용 전

력소비량을 파악하였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전력소비량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나라의 전력수요

량 예측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여러 국·내외 요인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성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는 법, 정책으로 제재하고 있으며,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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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공기청정기 사용 및 마스크 착용 등으로 건강에 대한 위협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몇 년간 가구별 공기청정기의 구입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으며, 과거에 인지하지 못하였던 공기청정기의 전력소비가 증가되

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계절별 다양한 기후 특성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미

세먼지는 매년 11월~4월까지 발생량이 급증하고, 특히 1월~2월은 난방으로 인한 전력소비량이 피크치로 상승하는 시기이

면서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청정기 전력소비량도 높은 시기이므로, 전력수요 예측 산정할 때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전력 수요예측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경제적인 계통 운영에 필수적이므로, 기존의 냉·난방기의 전력소비에 중점을 두어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한 전력소비량도 고려하여 전력을 확보해야 함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가 가정용 전력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서울지역의 평균기온 및 강수량이 유사한 4

월, 10월을 선정하여 공기청정기로 인한 가정용 전력소비량을 산정해서 진행하였으나, 향후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업

용, 공공용, 가정용을 대상으로 1년 동안의 공기청정기 사용에 대한 전력소비량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전력소비량 관련 대책 연구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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